
석면노출 피해배상소송 폭주 몸살
미국 , 현재 60만여건 소송 제기 … 배상액 2000억달러 초과 추산

미국 전역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폭주해 법원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걸려있는 석면 관련소송은 6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피소기업들이 패소하면 물어줘야 할 피

해배상액은 2000억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9월25일 나왔다.

미국 랜드 시민정의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0만-240만건의 유사소송이 더 제기될 것

으로 추산된다.

석면노출 피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합의금 수준도 높아지면서 2000년 이후 60개가 넘는 회사가 파

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석면 제조기업이 문을 닫으면 판매기업이나 석면 함유제품을 사용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 발표에 때맞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관련회사들과 보험사 및 변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석면소송 폭주현상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관련회사, 보험사 등은 현 상황이 국가의 위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티븐 카잔 변호

사는 석면소송은 이제 국가적 악몽이자 불명예가 되고 말았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카잔 변호사처럼 석면노출로 매우 심각한 질환을 앓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사들은 석

면소송이 넘쳐 자칫 자기 고객들이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카잔 변호사는 보통 X-레이에 나타난 폐의 이상이 소송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지난 10년간 석면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65%가 암에 걸리지 않은

상태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카잔 변호사는 피해자 소송대리인의 입장인데도 제소대상 기업이나 보험사들과 함께 의회 로비에 나선 것

은 가장 중증인 환자들의 배상요구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법정변호사협회의 프레드 배런 전 회장은 일단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몸 상태가 아

직 심각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통상 암으로 발전하려면 20-30년이 걸리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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